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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정부도

저출산의심각성을인식하고다양한정책등을내놓지만

출산의저하는여전하며, 합계출산률은 2021년 0.81를 기

록하고있다[1]. 이러한감소문제는오래전부터예견되었

던 문제이지만, 최근들어 낮은 출산률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있다[1]. 저출산은개인의입장에서는자신의

삶을스스로선택한결과로볼수있지만, 국가의존립을

흔드는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회적 문제로서,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2021년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지금 전망되는 미래보다 더 심한 변화로 올 수도 있다.

대학생은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 성

인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를 탐색하고 집중하는

시기이면서 사랑이라는 덕목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획득

하며,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업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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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개인적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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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 195명의 자료를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으

며, 결혼관이 보수적일수록(r=.142, p<.05),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와 유의

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

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주요어 : 자녀관, 출산의지, 결혼관, 출산장려정책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hildbirth willingness, 
provide it as basic data fo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nd contribute to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ata from 195 university students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The 
more conservative the view of marriage (r=.142, p<.05) and the higher the degree of awarenes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r=.258, p<.01), the more significant the correlation was childbearing willingness. The 
conservative marriage values, youth job policie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influenced the childbearing willingnes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he childbearing willingness 9.2%. 

Key words : Child values, Childbearing willingness, Marriage values,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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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예비부모로[2], 저출산이라는사회문제에밀접한관

계를맺은시기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금의대학생들

은결혼과출산을반드시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지않

는경향을보이며[3-4], 실제 20-44세미혼남녀를대상으

로한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따르

면,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가 2015년 미혼남성 18.1%,

미혼여성 7.7%에서 2018년 미혼남성 14.1%, 미혼여성

6.0%로 나타났다.

출산의지는 미래출생 될 자녀를 결정짓는 계획을 말하

며, 미래출산가능성에대한의지로출산하고자하는마

음이나 미래 계획을 의미하지만, 출산은 생각이나 계획

만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의지는 미래

자녀에대한자신의의사나욕구, 태도또는생각의의미

가 있으며,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난 후

에 자녀가 태어나는 행태로 이어진다[5]. 우리나라 출산

율 저하의 원인은 가족형태 및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결혼과 가치관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난다[6-7].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에

따르면, 미혼여성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의 자아

성취 욕구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개인의선택으로생각하여무자녀를선택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결혼 및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가족

가치관과 자녀출산의지가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가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나 고학력의 여성들은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출산여부를

스스로선택할수있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출

산을결정하는주체가반드시여성만은아니므로남성의

차원에서 출산의지도 확인하고 비교하여 성별의 차이에

서 보이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에서 저출산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출

산을 연기하는 주요한 요인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과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시행되고있는출산장려정책에대한체감효과는낮게나

타났다[8-10].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정부는

2006년부터 185조원의예산을집행했음에도불구하고출

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강

증진과 의료제공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민의 건강상 특

성과건강위험요인이연령뿐만아니라성별에따라다

양하게 반영된 개정이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11],

아직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인

식하지못하고여성의문제로만바라보고있다는한계를

지적하였다.

2017년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아

수및출산율증가를단기적인목표로하는정책에서 ‘청

년들의삶의질향상’을궁극적인목표로제시하고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

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은것이라고

보여지며, 현재의 사회적 방향이 미혼성인들의 결혼과

출산의지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출산장려정책

관련연구[12]에서는출산장려정책만족도가높을수록출

산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중요

한요인이라고하였다. 예비부모로서대학생에게우리나

라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결혼하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는것이장기적인면에서출산의지를높일수도있겠

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혼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를본연구는결혼관과출산의지의관계[13], 자

녀가치와결혼동기및부모와의관계에따른출산의지에

미치는영향[14], 간호대학생의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

평등이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15], 여대생의결혼관, 자

녀가치관, 심리사회적성숙도가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

[16], 간호대학생의가족건강성, 결혼관및출산의지에관

한 연구[17], 저출산의 인식과 결혼이미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영향[18] 등으로개인적가치관, 문화적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특정요인이나 영역의 일부분을 범주화 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대학생의출산의지에영향을미치는개인

의가치관과출산장려정책에대한인식을조사하고이러

한 요인들이 향후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의

지 정도를 조사한다.

2) 대상자의 출산의지, 결혼관, 자녀관, 출산장려정책인

식에 따른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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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연구는 C시소재일개대학에재학중인남녀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자발

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19] 유의수준(α)=.05, 검정력(1-β)=.95, 효과크기 (f2)=.1

.5(medium)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84명이었

으며, 19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개인적 가치관 : 결혼관, 자녀관

- 결혼관측정도구는총 12개 문항으로측정된다[20]. 일

반적결혼관, 보수적결혼관, 진보적결혼관 3개 영역으

로일반적결혼가치관과보수적결혼가치관은점수가높

을수록, 진보적 결혼과치관은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일반적

=.649, 보수적=.855, 진보적= .778.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일반적=.681, 보수적=.861, 진보적=.612 였다.

- 자녀관측정도구는[21] 8문항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다. 개발당시 신뢰

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4였다.

2)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식은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중수정·보완한총 15문항설문지이다[20].

‘청년일자리대책, 청년주거대책, 임신출산지원, 자녀

돌봄지원, 일 가정양립지원‘의주요 5개 영역을출산장

려정책항목으로사용할것이다. 전체 5개 영역 15개항목

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됨’ 부터 ‘매우 도움 됨’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각 문항의 응답을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며 인식

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개발당시신뢰도는 .887이었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3이었다.

3) 출산의지

미혼남녀의 출산의지 측정도구는 11문항이며[22], 4개의

하위영역은 개인적측면,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책

적측면으로나뉜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

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66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60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수

집을하였다. 설문지작성에는총 15분 정도소요가되었

으며, 총 210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 195부만 분석되었

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 결혼관, 자녀관, 출산장려정책

인식정도, 출산의지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였

고, 개인적 가치관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려정책의

인식, 출산의지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요인

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66±2.54세였고, 남학생이 57

명(29.2%), 여학생이 138명(70.8%)였다. 본인의 결혼생

각에 대해서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121명

(62.1%)가 가장 많았고 ‘하는 편이 좋다’가 47명

(24.1%), ‘모르겠다’가 14명(7.2%), ‘반드시 해야 한다’가

10명(5.1%), ‘할 필요가 없다’가 3명(1.5%)였다. 본인의

출산계획은 ‘있다’가 86명(44.1%), ‘없다’가 59명(30.3%),

‘생각해 본 적 없다’가 50명(25.6%)였다. 출산 거부 이

유에대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110명(56.4%), ‘심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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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55명(28.2%), ‘나의 자아실현 방해’가 26명

(13.3%), ‘부부만의 시간 방해’가 4명(2.1%)였다<표1>.

2.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출산장러졍책 인식, 출산의

지 정도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 41.19±4.67점, 자녀

관 24.06±5.85점, 출산장려정책 인식 60.58±8.11점, 출산

의지 26.87±4.81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적가치관 중 결혼관의 하위요인을 문항별 평균으

로 살펴보면, 일반적 결혼관 4.45±0.57점, 진보적 결

혼관 3.57±0.63점, 보수적 결혼관 2.67±0.34점 순이었고,

출산장려정책 인식의 하위요인을 문항별 평균으로 살

펴보면, 일가정 양립지원 4.33±0.68점, 임신 출산 지원

4.26±0.66점, 자녀돌봄지원 4.06±0.68점, 청년 주거대책

4.03±0.70점, 청년 일자리 대책3.51±0.78순서로 나타났

으며, 출산의지의 하위영역을 문항별 평균으로 살펴보

면, 경제적 측면이 3.03±0.73점, 개인적 측면 2.49±0.75

점, 정책적 측면 2.25±0.69점, 가족적 측면 1.52±0.63점

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 출산장려정책인식, 출산의지정도
Table 2. Personal values,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of subjects (N=195)

Variables item M±SD
Iten

M±SD

Marriage values 12 41.19±4.67 3.43±0.39

- general view 3 13.35±1.70 4.45±0.57

- conservative view  5 13.35±1.70 2.67±0.34

- progressive view 4 14.27±2.53 3.57±0.63

Child values 8 24.06±5.85 3.01±0.73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15 60.58±8.11 4.04±0.54

- Youth Employment 3 10.54±2.35 3.51±0.78

- Youth Housing 3 12.10±2.10 4.03±0.70

-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3 12.78±1.99 4.26±0.66

- Child care support 3 12.18±2.03 4.06±0.68

- Support for one-

family coexistence
3 12.99±2.03 4.33±0.68

childbearing

willingness

Whole 11 26.87±4.81 2.44±0.44

Male 11 26.49±3.79 2.40±0.34

Formal 11 27.02±5.18 2.46±0.47

- Personal reasons 2 4.98±1.50 2.49±0.75

- Family reasons 2 3.04±1.25 1.52±0.63

- Economic reasons 4 12.10±2.91 3.03±0.73

- Policy reasons 3 6.75±2.07 2.25±0.69

3.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과 자녀관, 출산장

려정책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하위변수별로 살펴볼 때,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질

수록(r=.142, p<.05),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인식정도

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에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표 3>.

Variables Category
N(%) or

M±SD

age

21.66±2.54

Male 57(29.2)

Formal 138(70.8)

Gender

Must be done 10(5.1)

Better to do 47(24.1)

May or may not 121(62.1)

Marriage

values

Do not need to 3(1.5)

I don't know 14(7.2)

Yes 86(44.1)

Childbirth

plan

No 59(30.3)

I don't know 50(25.6)

Economic reasons 110(56.4)

Reasons for

refusal of

childbirth

Stress 55(28.2)

Couple time interruption 4(2.1)

Interfering with my

self-realization
26(13.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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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 출산장려정책인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Personal values,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N=195)
Marriage value

Child

values

Recogni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hildbe

aring

willing

ness

a b c d e f g h

Marriage

values

a 1

b .273** 1

c -.243** -.480** 1

Child values .240** .565** -.554** 1

Recognitio

n of

Childbirth

Encourage

ment

Policy

d .045 .177* .028 .111 1

e .159* .180* -.031 .145* .559 1

f .189** .139 .030 .093 .298** .496** 1

g .104 .105 .053 .116 .425** .413** .617** 1

h .131 .137 .082 .115 .395** .474** .627** .687**

childbearing

willingness
-.057 .142* .018 .029 .258** .122 -.035 .035 -.039 1

*p<.05 **p<.01 ***p<.001
a = general view / b = conservative view / c = progressive view / d = Youth Employment / e = Youth Housing /
f =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 g = Child care su
pport, h = Support for one-family coexistence

4.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관련변수를독립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회귀분석의가정을검정한결과, 모든조건을충족

하였다. 자기상관에 대한 Dubin-Watson 값은 1.942로 2

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보였다,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독립 VIF 값은 10미만으로공선성

통계량에문제가없었다. 결혼관중보수적결혼관을갖

을수록(β=-.146, p<.05),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 일자리

대책(β=-.266, p<.001), 일가정양립지원 대책(β=-.166,

p<.05)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대학생의 출산

의지를 설명하는데 9.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표 4>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

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가치관 중 결혼관은 3.43±0.39점(5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6.730 3.255 8.212***

general

view
-.249 .203 -.088 -1.227

conservative

view
.152 .076 .146 2.009*

Youth

Employment
.616 .155 .301 3.982*

Support for

one-family

coexistence

-.395 .179 -.166 -2.206*

F = 5.881** R²=.092

*p<.05 **p<.01 ***p<.001.

표 4.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hildbearing willingness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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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만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며, 이는 간호대

학생의 결혼관을 본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9]. 하

위영역을 살펴보면, 일반적 결혼관은 4.45±0.57점, 보수

적 결혼관은 2.67±0.34, 진보적 결혼관은 3.57±0.63점으

로, ‘결혼에대한사회적규범과제도적측면의전통적이

고 당위적인 결혼의식’인 보수적 결혼관이 가장 낮고,

‘결혼에대해개인주의적입장의선택적결혼의식’을나

타내는 진보적 결혼관, ‘결혼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

인의식’인일반적결혼관순으로점수가높았다. 이는청

년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출산 후 자녀양육과 사교육

비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위적인 결혼관에

서선택적결혼관으로변화되는MZ 세대들의특성을보

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관은 3.01±0.73점(5점만점)으로, 중간이상점수를나

타내며, 간호대학생의 자녀관을 본 선행연구[23]

2.87±0.6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자녀관은 출산과

양육에대한가치관으로점수가높을수록전통적인가치

관을 가지며, 결혼에서 자녀가 중요하게 의미를 가진다.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성문화 유입은 인공임신중절, 혼

전성관계, 미혼모등많은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게되

며, 이는 결혼관과 자녀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24]. 또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

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25], 자녀관의점수를높이기위해서는결혼이선택이

되지 않도록,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 인식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며, 4.04±0.54점(5점만점)으로 대학생들이출산장

려정책에대해우호적이며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지원이 4.33±0.68점,

임신 및 출산 지원 4.26±0.66점, 자녀돌봄지원 4.06±0.68

점, 청년주거대책 4.03±0.70점, 청년일자리대책이

3.51±0.78으로 대학생의 출산장려정책인식을 살펴본 선

행연구[20]와 같은 결과로, 일 가정 양립지원이 출산률

제고에가장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한편, 청년주거일

자리 대책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혼과 출산

률을 기피하는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고 하지만,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률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경제적 부담

을완화하는데 젊은여성과남성모두직장을원하고남

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포되었다고

한다[18]. 따라서결혼을하지않는것과저출산은별개로

접근하여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영

향요인을 다각도로 현실성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대학생들의출산의지는 2.44±0.44점(5점만점)

으로중간이하의점수를나타냈고, 간호대학생의출산의

지를 본 선행연구[19] 2.6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

역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 3.03±0.73점, 개인적 측면

2.49±0.75점, 정책적 측면 2.25±0.69점, 가족적 측면

1.52±0.63점으로, 경제적인이유로출산을기피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출산의지는성별에따라차이를보이며, 남

학생이 2.40±0.34점, 여학생이 2.46±0.47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19]과 상

이한 결과로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부모

님이 원하시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낳겠다는 가족적

출산의지가 반영되어 남학생의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

었지만, MZ 세대들은 남녀 각각의 개인성향이 강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출산에

대한 의지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자녀를 출산해

서키우는데, 교육과양육의비용상승에따라여성이경

제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이 출산의지에 매우 중요해졌

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5].

대상자의 개인적가치관 중 결혼관과자녀관, 출산장려

정책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보수적인결혼관을가질수록, 청년일자리대책에대

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과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정도로 나타났고, 이 변수

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개인적 가치관은 결

혼및출산에관한의사결정행위에영향을미치며이러

한가치관은사회환경에영향을받지만, 교육을통해충

분히 변화될 수 있다. 2019년도 경북지역에서는 평생교

육원에서 ‘행복한 삶과 가족’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하여

수강후대학생들의결혼과출산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

한결과긍정적인변화로대학생들의인식개선에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출산관련 현상학연구에서는 출산관

련 막연한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과 관련한 정보

를 전달하고, 출산 시 부끄러운 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

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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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6]. 한번형성된가치관이변화되는것은어렵지

만, 교육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은 오래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출산의지에 대한 맞춤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치관형성을 위해 지속

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인식까지 종합적

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지며, 출

산장려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될것을기대한다. 후속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 외 출산의지에

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을탐색하는반복연구와변화된

사회 환경과 MZ세대의 젠더특성을 고려한 긍정적인 결

혼관과 자녀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교육자료

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개인가치관중결혼관과자녀관, 출산장려정책

인식, 출산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보수적인결혼관을가질수록, 청년일자리대책에대한인

식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질수 있음을 의미하

며, 출산의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결혼관중보수

적 결혼관과 출산장려정책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정도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은 출

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교육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

은 오래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출산의지에 대한 맞춤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치관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

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지며, 출산장려정

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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